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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예원, KL PGA 두산 매치플레이 2연패 도전…13 일 춘천서 개막 

등록 2026.05.12 16:14:32

[서울=뉴시스] 이영환 기자 = 18일 강원 춘천 라데나CC에서 열린 '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'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예원이 트

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. (사진=KLPGA 제공) 2025.05.18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안경남 기자 = 이예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(총상금 10억원)에서 2연패에 도전

한다.

KLPGA 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시 라데나 골프클럽 네이처·

가든 코스(파72)에서 개최된다.

스트로크 플레이는 한 라운드를 못 쳐도 다음날 만회할 수 있지만, 매치플레이는 한 라운드를 실수하면 16강전부터는 바로 탈

락할 수 있어 더 높은 집중력을 요구한다.

실제로 이변이 많이 벌어져 대회에서 두 번 우승한 사례도 단 한 차례밖에 없다.

김자영이 2012년과 2017년 유일하게 두 차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.

지난해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이예원은 사상 첫 2연패이자 두 번째로 2승을 노린다.



[서울=뉴시스] 이영환 기자 = 18일 강원 춘천 라데나CC에서 열린 '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'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예원이 트

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. (사진=KLPGA 제공) 2025.05.18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이예원은 12일 열린 조 추첨 결과 이채은, 김우정, 이세희와 함께 5조에서 경쟁한다.

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승률 1위(83%·20승 4패)를 자랑하는 이예원은 "작년에 우승했고 매년 성적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

출전했다. 올해도 주말 경기(토너먼트)를 하고 싶다"고 말했다.

자신의 강점으로 "상대방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고 내 플레이에 집중을 잘한다"며 "(특별히 피하고 싶은 선수는) 없지만 친한

선수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"고 했다.

이예원의 2연패를 저지할 경쟁자로는 승률 2위(80%·4승 1패)의 유현조가 꼽힌다.

지난해 KLPGA 투어 대상 수상자인 유현조는 3조에서 리슈잉(중국), 박결, 조혜림과 경쟁한다.



[서울=뉴시스] 유현조, 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 투어 DB 위민스 챔피언십 우승. (사진=KLPGA 제공) 2026.05.03.

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유현조는 올 시즌 트로피를 든 DB위민스 챔피언십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각오다.

그는 "1대1로 플레이하는 것에 부담이 있지만, 우승한 대회처럼 재미있게 치고 싶다"고 말했다.

2024년 이 대회 우승자 박현경도 2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.

승률 3위(77%·20승 2무 4패)인 박현경은 13조에서 신다인, 정소이, 서어진과 16강 진출을 다툰다.

그는 "시즌 초반보다 감이 올라오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"며 "조에서 내가 가장 연장자다. 선배들보단 동생들과 치는 게

더 편하다"고 했다.



[서울=뉴시스] 10일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에서 열린 iM 금용 오픈 2라운드 13번홀에서 박현경이 티샷을 하고 있다.

(사진=KLPGA 제공) 2026.04.10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4조에서는 방신실과 김민솔, 문정민 등이 장타자 맞대결을 벌인다.

방신실은 "올해는 꼭 주말까지 플레이하고 싶다.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, 내 플레이에 집중하겠다"고 다짐했다.

한편 총 64명이 나서는 이번 대회는 4명씩 1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가 16강에 올라 우승자를 가린다.

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, 준우승 상금은 1억3500만원이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knan90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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